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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탄소감축만으로 안된다…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복원력 회복 ‘절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6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복원력 회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지금, 탄소감축 노력만으로는 부족함

개발과 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각국 정부가 나아갈 길은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라고 제안

2.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UN이 2024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첫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합의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리기후
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간 협약’이라는 평가가 나옴

회원국들은 연내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구성해 협상에 돌입할 예정

통상적인 글로벌 협약에는 5~10년이 걸리지만,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논의기간이 3년으로 단축됨. 롯데케미칼, LG화학, SK지오센트릭, SK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의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에 대한 진행속도가 빨라질 전망

3. 러·우 사태 놀란 EU, 신재생 시간표 당긴다…韓 태양광·풍력 기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재생에너지 시간표를 앞당길 예정

독일이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알려짐

유럽에 진출한 한국 태양광과 풍력 기업의 먹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4. ‘거세지는 ESG 열풍’ 미국 SEC, 기후 공시 의무화 표결 임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

최대 쟁점인 스코프3(Scope 3) 정보까지 공개된다면 에너지, 자동차, 유틸리티, 자본재 등 탄소집약 
업종은 감축을 요구하는 강력한 주주제안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

탄소집약 산업체들은 전체 공급망을 포함한 배출량 측정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공시 의무화 시 다양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

(한겨레, 2022. 3. 1) 최우리, 김정수, 김민제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32985.html

(서울경제, 2022. 3. 3) 곽윤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025471?date=20220304

(머니투데이, 2022. 3. 3) 최민경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217133340005

(조선일보, 2022. 3. 6) 이인아 기자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03/06/CCTABVMMGNHFVHPSYS3MCWJ44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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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양회 개막…증권가 “4가지 포인트 주목하라”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 개막을 맞아 금융투자 업계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4가지를 제시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양회에서 주목을 받을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칭링(제로 코로나) 완화 여부 ▲성장동력 정책 등 발전 전략 ▲부총리 인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

2. 탄소중립위, 출범 1년만에 재편되나
오는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면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탄중위에서 받은 분과별 회의록에서도 “새로운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탄소중립위원회는 현재 정부와 민간위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5일 발효될 현행법령과 대통령령에 
근거해 2년 임기로 활동중인 탄중위원들 활동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

조직개편은 불가피해 보이며, 위원회 명칭도 ‘2050 탄소중립성장위원회’로 변경됨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됨

3. ‘쉼표 있는 삶’…근로자 10만 명 휴가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10만 명의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발표

2018년부터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게 지원

올해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10만 명을 지원할 
예정

4. 소형 전기차 전성시대 온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액수를 낮추고 지급 대수를 늘리기로 하면서 실구매가격이 
올라가는 추세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전망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니로EV, 내년에 캐스퍼 전기차 등 소형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며, 해외에선 테슬라 모델2, 르노 5, 폭스바겐 ID.라이프 등 소형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

(매일경제, 2022. 3. 1) 박동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28639?date=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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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2. 3. 5) 강현창 기자
https://m.ajunews.com/view/20220304161404227

(국민일보, 2022. 3. 2) 남호철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23938&code=61172311&cp=kd

(시사저널, 2022. 3. 3) 박성수 기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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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사,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방안 보고서 명시해야
금융위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이번 개정으로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을 신설하고,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

소유구조변경시 소액 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 보고서에 기술
해야 하며, 주주보호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향후계획을 설명해야 함

추가로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부거래와 경영진,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통제도 강화할 예정

최고경영자 승계증책 역시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2. ESG 채권 발행 ‘주춤’, ESG 프리미엄 기대도 ‘시들’
공모 회사채 시장이 금리 인상 등 이슈로 흔들린 탓에 ESG 채권 시장이 시들해지고 ESG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도 한풀 꺾임

지난해까지만 해도 ESG 채권을 발행하면 수요예측에서 흥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는데, 올해 들어 SK
에코플랜트와 울산 GPS는 ESG 채권(녹색채권)까지 잇달아 미매각을 냈기 때문

지난해에는 이랜드월드, 대한항공 단 두 기업만 미매각이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짐

올해 발행된 ESG채권은 11조81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한 수치를 기록함

ESG 채권이라는 강점도 시장 악화의 파고를 넘어서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

3. "주주소통 결과 이사회에 보고"···SK, 4년만에 지배구조헌장 '전면 개정'
재계 거버넌스 혁신을 주도중인 SK가 4년 만에 지배구조헌장을 전면 개정

개정된 지배구조헌장은 전체 조항 수가 개정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고,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총회,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항목 등이 상세히 구술됨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신뢰 구축 방안이 강조됐으며, 소통의 범위를 ESG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주주소통위원의 활동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 규정 역시 추가됨

주주에 대한 공평한 정보 제공 및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도 추가됨

(더벨, 2022. 3. 4) 이지혜 기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3021550318720105534&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이데일리, 2022. 3. 6) 김소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8/0005160859?date=20220307

(머니투데이, 2022. 3. 6) 김성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4716494?date=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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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금융기관 최초” 신한금융, 금융자산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 개발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배출
량 측정 시스템’을 개발

이는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탄소배출량을 금융자산 기준으로 정교하게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그룹의 중장기 탄소중립 금융 전략인 ‘Zero Carbon Drive’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

2. 기아, EV9 포함 매년 전기차 2종 출시…2027년 14종 라인업
기아가 내년 대형 SUV 기반 전기차인 ‘EV9’을 시작으로 매년 2종의 전기차를 출시해, 2027년까지 총 14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

특히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으로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 눈길을 끔

2022년 17%인 친환경차 비중을 2030년에는 52%까지 확대해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구조를 갖추겠다는 
방침

3. ‘RE100’ 속도…인천공항, 10년 앞당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개월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아시아 공항 가운데 최초이자, 영국 히드로공항과 
게트윅공항에 이어 세계 공항 중 세 번째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함

2030년까지 인천공항 전력사용량의 60%, 2040년까지 100%를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RE100 권고기준인 2050년보다 10년 앞서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4. "회사 가치 올려라"..주주행동주의 나서는 운용사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들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주행동주의'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VIP자산운용은 한라의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의 지분 5% 이상을 새롭게 취득하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과 
자회사 지분 100% 취득 등을 요구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에 배당 증대와 함께 소수주주의 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촉구

자산운용사의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 친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데일리안, 2022. 3. 3) 박영국 기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9111/?sc=Naver

(인천일보, 2022. 3. 2) 김칭우 기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737

(머니투데이, 2022. 3. 3) 구경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4715604?date=20220304

(Korea IT Times, 2022. 3. 3) 김민지 기자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52

- 

- 

- 

- 

- 

- 

- 

- 

- 

- 

- 

* 



Weekend ESG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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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가 기업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옥스퍼드대 연구 
로버트 에클스(Robert Eccles) 옥스퍼드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연구팀은 탄소세가 효과적인 배출 감축과 
저탄소 경제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이 증가할수록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세(Carbon Tax)는 비(非)시장재인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행정 
장치로써, 가격신호를 활용해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조정하는 규제정책. 직접적 금지 규제와는 
다르게, 탄소세는 환경오염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끌고 들어와 인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음 

정부의 효과적인 솔루션이 탄소세라면, 시장에서 효과성을 인정받는 것은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크레
딧**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에서 거래 가격이 높아야 
탄소배출 저감 효과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 골드만삭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50% 가까이 줄이려면 톤당 100달러(12만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예측

이처럼, 탄소배출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선 탄소세나 배출거래 금액이 높게 형성되는 게 합당하다는 게 
학계와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 그럼 탄소세나 배출거래 금액이 높아질수록 기업 수익(재정적 영향)에는 
긍정적일까, 아님 부정적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로버트 에클스 교수 연구팀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방법론을 적용해 예측

예측을 위해, 연구팀은 ESG 평가기관인 ‘Trucost’가 제공하는 기업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Compustat’(글로벌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지난 3년간(2017~2019년)의 미국 기업 평균
기업 수익에 50, 100, 150달러의 탄소세를 각각 적용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분석 결과, 소비자 전가가 없다는 전제 아래 톤당 100달러의 탄소세가 책정될 경우 미국 기업은 수익 측면
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톤당 100달러 탄소세를 적용할 경우, 분석기간동안 흑자를 낸 
기업 중 1275개사(59.6%)는 당기순이익 손실이 10%로 떨어지고, 562개 흑자기업(26.3%)의 손실률은 
50%에 이를 것으로 분석

한편, 톤당 50달러, 150달러의 탄소세 부과를 분석한 결과, 탄소세가 높아질수록 기업 수익에 악영향이 더 
커진다는 추정이 보다 명확해짐. 스코프 3***까지 포함해 50달러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의 약 7.7%가, 
150달러 부과할 경우 20.7% 기업이 수익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00달러 부과 시, 14.5% 
기업이 수익을 잃는 것으로 추정

산업별로 보았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섹터는 유틸리티로 58.5% 기업이 100달러 탄소세 부과시 수익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원자재(54.5%), 식료품 및 담배(46.2%), 식품 및 필수재 
소매(45%), 자동차 및 부품(42.9%) 순으로 수익 타격을 입는 것으로 추정. 반면,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군은 
은행, 보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으로 조사. 특히, 분석기간 중 291개의 흑자 
은행 중 단 한곳만이 10%의 수익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Responsible Investor, 2022. 3 .1) Robert Eccles 외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how-a-carbon-tax-would-hit-the-earnings-of-us-companies/#

(Responsible Investor, 2021. 10. 4) Khalid Azizuddin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climate-transition-will-depend-on-carbon-price-not-esg-ratings-says-aviva-s-waygood/

(Goldmansachs, 2020. 6. 16) 
https://www.goldmansachs.com/insights/pages/gs-research/carbonomics-green-engine-of-economic-recovery-f/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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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은 금융섹터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탄소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 비록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금융섹터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은 낮지만, 자금 조달 및 투자 
기업에 대한 간접적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 배출 영향도는 상당하다고 지적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해 기준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

스코프3(Scope3)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
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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